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그럴싸

한 옷차림에 감추어진 몸뚱이를 보아

라.”하시면서, 우리 몸은“피고름덩어

리, 뼛조각으로 얽어놓은 질병의 자루,

부질없는 쾌락을 좇는 번뇌 주머니, 허

약하기 짝이 없는 것, 오래 가지도 않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나 중생들

은 말할 것도 없고 출가한 수행자들조

차 부질없이 흩어질 이 몸뚱이에 대한

집착을 떨치지 못하여 짓는 업들이 끝

이없다. <선가귀감> 68장에서말한다.    

哉 此身 九孔常流 百千癰疽 一片薄

皮. 又云 革囊盛糞 膿血之聚 臭穢可鄙

無貪惜之何況百年將養一息背恩.

아! 이 몸이란 언제나 아홉 구멍에서

더러운 것이 흘러나오고 온갖 피고름덩

어리들을 한 조각 얄팍한 살가죽으로

싸 놓은 것이구나. 또 가죽 주머니에 똥

을 채워 놓은 피고름 덩어리라 냄새나

고 더러워서 탐하거나 아까워할 게 없

다고 하는데, 하물며 백 년을 길러준들

숨이 끊어지면 그 은혜를 등지고 말 것

이니 여기에 무엇을 더 말할 필요가 있

겠느냐?

여기서 말하는 아홉 구멍은 눈구멍

두 개, 콧구멍 두 개, 귓구멍 두 개, 입 하

나, 똥과 오줌을 누는 구멍 두 개를 모두

합하여 말한 것이다. 서산 스님은 이 단

락을풀이하여말한다.  

上來諸業 皆由此身 發聲叱 深有警

也. 此身 諸愛根本 �之虛妄則 諸愛自除

如其耽着則 起無量過患故 於此特明 以

開修道之眼也.

이 장 앞에서 말해 온 모든 업들이 다

이 몸으로 말미암아 생겼으니, 꾸짖어

탄식하는 듯한“아!”하는 소리는 이것

에 대하여 깊은 경각심을 일깨워주기

위한 뜻이 있다. 이 몸이 모든 애욕의 근

본이니 그 허망함을 알면 온갖 애욕이

저절로 사라지고, 이 몸을 너무 좋아하

여 집착하면 헤아릴 수 없이 많은 허물

이 일어나므로, 여기에 그 사실을 특별

히 밝혀 도를 닦는 사람들의 안목을 열

어주려는것이다.

우리는 어머니의 태속에 있을 때에는

깨끗하지 못한 부모의 정혈(精血)이었

다. 이 세상에 태어나서는 아홉 구멍으

로 늘 깨끗하지 못한 더러운 것들이 흘

러나올 뿐만 아니라, 이 몸 자체가 피고

름과 똥오줌 등의 깨끗하지 못한 것들

을 싸가지고 다니는 가죽주머니나 마찬

가지이다. 숨 한번 못 쉬면 피는 곧 엉기

어 피고름으로 변하고, 우리 몸은 매우

독한 냄새를 풍기는 송장으로 변하고

말것이다. 서산스님은말한다.     

흙, 물, 불, 바람의 기운으로 이루어진

이 몸뚱이에는 주인이 없으므로 하나같

이 네 명의 원수가 모여 있다고 말한다.

흙, 물, 불, 바람의 기운으로 이루어진

이 몸뚱어리는 숨이 끊어지면 저마다

흩어져 한평생 길러준 은혜를 저버리는

것들이므로 하나같이 네 마리 뱀을 기

른다고 말한다. 내가 그 허망함을 모르

므로 다른 사람의 일로 성을 내기도 하

고 잘난 체를 하기도 하며, 다른 사람들

도 그 허망함을 깨닫지 못하므로 나 때

문에 화를 내기도 내고 거만을 떨기도

한다. 이는 마치 두 귀신이 송장 하나를

가운데 놓고 싸우는 것과 같다. 쓸모없

는 하나의 송장이나 마찬가지인 그 바

탕을 우리는 물거품처럼 곧 사라질‘거

품 덩어리[泡聚]’, 깨어나면 모든 것이

사라질‘한바탕 꿈과 같은 것들[夢聚]’,

늙고 병들면서 늘 고통을 동반하고 살

아야만 하는‘괴로움 덩어리[苦聚]’, 뱃

속에 똥을 가득 담고 살아가는‘똥 더미

[糞聚]’라고도하니, 그몸은곧썩어없

어질 뿐만 아니라 또한 너무나도 더럽

기 짝이 없기 때문이다. 얼굴에 있는 일

곱 구멍에서는 눈물, 콧물, 귀지, 침과

같은 너저분한 것들이 늘 넘쳐흐르고,

허리 아래 두 구멍에서는 언제나 똥오

줌이 흘러나오므로, 모름지기 수행자란

언제나 밤낮으로 그 몸을 깨끗이 하고

대중 속에 들어가 살아야 한다. 몸가짐

이 거칠어서 깨끗하지 못한 사람들의

곁에는 선신(善神)들이 있지 못하고 반

드시떠나가기때문이다.

<과거현재인과경(過去現在因果經)>

에서 이르기를“더러운 손으로 경전을

만지거나 부처님 앞에서 침을 뱉는 사

람들은 반드시 다음 생에 뒷간 구더기

가 될 것이다”라고 하였고, <문수사리

문경(文殊舍利問經)>에서 이르기를“똥

오줌을 눌 때 돌이나 나무처럼 조심스

럽게 말을 하거나 소리를 내지 말고 벽

에 낙서도 말며 함부로 가래를 뱉지도

말면서 뒷간에 있어야 한다”라고 하며,

또“뒷간에 다녀오면서 깨끗이 몸을 씻

지 않는 사람은 좌선하는 자리에 앉아

서는 안 되며 법당에 올라가서도 안 되

느니라”고하였다. 

율장(�藏)에서 이르기를“처음 뒷간

에 들어갈 때 먼저 손가락을 문에 가볍

게 세 번을 튕겨서 뒷간에 있는 귀신에

게 자신의 존재를 알려야 한다. 그리고

볼 일을 보면서 마음속으로 신통력이

있는 주문을 차례차례 일곱 번씩 외워

야한다.

처음 외우는 것은 뒷간에 들어갈 때

의 주문이니 입측주(入厠呪)로서‘옴 하

로다야 사바하’라고 한다. 다음에 외우

는 것은 뒷물 할 때의 주문인 세정주(洗

淨呪)로서‘옴 하나마리데 사바하’라고

하니, 이 주문을 외우면서 오른손으로

물병을 잡고 왼손으로 뒷물을 할 때 깨

끗한 물을 조금씩 천천히 따르면서 착

실하게 깨끗이 뒷물을 해야 한다. 다음

에 외우는 것은 뒷물하면서 더러워진

손을 씻어내는 주문이니 세수주(洗手

呪)로서‘옴 주가라야 사바하’라고 한

다. 다음에 외우는 것은 몸에서 더러움

을 잘 제거했다는 주문이니 거예주(去

穢呪)로서‘옴 시리예바혜 사바하’라고

한다. 다음에 외우는 것은 몸을 깨끗이

하는 주문이니 정신주(淨身呪)로서‘옴

바아라놔가다사바하’라고한다.

이 다섯 가지 신통력이 있는 주문은

큰 위엄을 갖게 하는 덕성(德性)이 있어

서 온갖 나쁜 귀신들이 들으면 반드시

공경하는 마음을 낸다. 여법하게 이 주

문을 외워 지니지 않는다면 일곱 개나

되는 갠지스강물을 다 사용하여 아무리

오래 씻을지라도 몸이 깨끗해 질 수 없

다”라고하였다. 또이르기를“뒷물하는

물은 맑은 물을 써야하고 손을 씻을 때

에는 반드시 비누를 사용해야 한다. 또

상황에 따라 톱밥이나 잿물도 비누 대

용으로 쓸 수 있다. 만약 비누로 손을 씻

지 않으면 더러운 물기가 손등에 제거

되지 않았으므로 이런 손으로 예불하고

경전을 읽는다면 반드시 죄를 얻게 될

것이다”라고하였다.

■원순스님(송광사인월암)

불교 경전을 살펴보다 보면‘변상도’라는 말이 나

온다. 변상도가무엇일까. 

변상도(變相圖)는넓게는벽화나벽에거는탱화(幀

畵) 등을포함한불교회화전반뿐아니라설화적내용

이주류를이루는고대인도의부조(浮彫)까지의미한

다. 좁게는 경전의 첫머리 혹은 권(卷) 머리를 도해(圖

解)하는 사경화(寫經畵)와 판경화(版經畵)를 통상 변

상도라고 지칭한다. 변상(變相)은 진리의 내용(眞相)

을변화시켜나타낸것으로이해되기도한다. 

변상도의 기원은 석가모니 부처님의 생애를 담은

불전도, 전생을 묘사한 본생도에서 비롯됐다. 고대

인도의 여러 불탑 등에 새겨진 부조에서 그 예를 찾

아볼수있다. 

처음에는 석가모니와 관계된 설화내용을 바탕으

로 부조 또는 그림으로 표현한 데서 변상도가 시작

됐으나, 이후 다양한 경전이 성립되면서 그 내용과

심오한 교리를 함축해 한 폭의 그림으로 설명한 변

상도가유행하게됐다. 

<법화경> 계통의 변상도로‘묘법연화경변상도(妙

法�華經變相圖)’가 있고, <화엄경> 계통에는‘대방

광불화엄경변상도(大方廣佛華嚴經變相圖’가, <정

토3부경> 계통에는‘관무량수경변상도(觀無量壽經

變相圖)’가 있다. 이외에도‘범망보살계경변상도(梵

網菩薩戒經變相圖)’‘금강경변상도(�剛經變相圖)’

‘현우경변상도(賢愚經變相圖)’등이있다. 

한국 현존 최초의 변상도는 신라 때 만들어진‘대

방광불화엄경변상도’(8세기중엽)이다. 강지연기자

변상도(變相圖)

<68> 가죽 주머니에 똥이 담기고

우리의 몸뚱이는 더럽기 짝이 없는‘똥 더미’

깨끗하지 못한 몸으로 경 읽는다면 죄 짓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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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을 시작하면 초기에 구조화를 한다.

내담자가 상담에 대해 어떠한 기대를 갖

고 있는지 확인하고, 상담이란 무엇이며

어떻게 진행되는가를 알려준다. 상담자와

내담자의 역할과 한계를 분명히 밝히고,

상담의 목표를 무엇으로 삼을지 그리고

어떠한 정도로 달성할 것인지를협의한다.

그에 따라 상담 회기를 잡고, 상담자와 내

담자가 상담에 어떻게 참여할 것인지 함

께논의한다. 

상담은 보통 50분에서 1시간을 한 회기

로 잡는다. 그리고 상담 회기를 얼마만큼

길게 하느냐 하는 것은 접근 이론과 기법

에따라천차만별이다. 

프로이트가 창시한 정신분석의 경우, 초

기에는 거의 매일 한 번씩 십년, 이십년씩

진행된 사례가 많았다. 이후로도정신분석

이라고 하면 일주일에 두세 차례 이상, 5-

6년 이상 계속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정신

분석은 단지 어떤 문제 증상의 치료나 개

선에 목표를 두는 것이 아니라 성격 구조

의근본적인변화를꾀하기때문이다. 

이렇게 치료에 많은 기간이 걸리다 보니

회의적인 시각이 대두되기 시작했다. 오랜

세월 분석을 하게 되면 시간이 많이 드는

것도 문제거니와 비용도 만만치 않기 때문

이었다. 그리고 오랜 세월 걸린다고 해서

치료가완전보장되는것도아니었다. 치료

가된다하더라도정신분석을받은때문인

지, 아니면 그야말로 세월이 약이 되어 저

절로치유된것인지도알수없었다. 

그러자 정신치료에도 단기 치료가 필요

하다는 연구자와 전문가들이 많이 생겨났

다. 기간이 오래 걸려야만 치료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50회에서 100회 정

도의 단기 치료로도 효과를 본 연구 사례

를많이제시했다. 

심리 상담으로 넘어오면 정신역동치료

에서 단기로 보는 50여 회의 치료도 장기

치료로 본다. 인지치료가 널리보급되면서

는 그보다 짧은 20회에서 30회의 상담으

로도 높은 효과가 나타남을 증명했고, 현

실치료에서는 10여 회만으로도 문제 해결

이 가능함을 보여 주었다. 해결중심 치료

에서는 아예 매 회기 상담을 마지막 상담

으로생각하며최선을다하라고강조한다. 

초기경전에나타난부처님의교화사례

를 살펴보면, 한 내담자를 상대로 여러 회

기를 진행한 경우도 간혹 있긴 하지만 대

부분의 상담회기는 1회로 마무리되었다.

그때그때 사례에 따라 상담이 마무리되거

나 단기로 진행되는 것은 재가자 또는 외

도를 교화할 때이고, 신도가 되거나 제자

가 되어 교단에 들어오면 상황이 달라진

다. 즉 부처님이 교단을 이끌며 제자들의

수행을 돕는 지속적인 장기 상담으로 들

어서는 것이다. 상담에서는 단기적으로 문

제 증상을 해결하고 정신분석에서는 수십

년의 분석을 통해 성격 구조의 변화를 도

모하지만, 부처님은위없는 가르침을 통해

인간의근본을바꾸는해탈로이끌었다.       

■불교상담개발원사무총장

상담 회기

그림 : 문병성

한 회기 50분 정도, 접근 기법 등 따라 천차만별

부처님은 인간의 근본을 바꾸는 해탈로 이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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